
- 1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문서번호 : 10-12-사무-08
수    신 : 제 언론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변호사 522.7284)
제    목 : [논평]] 변호사 시험, 순수 자격제로 운영하라
전송일자 : 2010. 12. 7.(화)

전송매수 : 첨부 포함 2매

[논평] 변호사 시험, 순수 자격제로 운영하라

오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정하는 ‘정원제 시험’ 방식의 제도 운영 방안을 발표

하는 한편 2013년 이후 합격자 결정방법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을 ‘순수 자격시험’로 운영하기로 한 정부의 

입장은 물론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정책이다.

당시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

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 교육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원제 방식의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을 또 다른 고시학원으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공법, 민사

법, 형사법과 더불어 전문적 법률분야 중 1개의 선택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정하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제로 변호사시험을 운영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

한 전문법률 분야의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것이고 당초 기대했던 특성화 교육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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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육은 변호사의 높은 자질과 전문성을 배양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계층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인권의식을 높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우

리는 법조계가 단순히 시험 위주로 교육받은 법률기술자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한다. 우리는 로스쿨이 우리 삶을 규정하는 ‘법’을 성찰적으로 고민하고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한 것처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

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를 배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여 로스쿨 교육을 정상적

으로 밟은 사람이면 변호사 자격을 큰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또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합격자수를 정한다는 원칙은 졸업생이 계속 배출됨에 

따라 응시자수가 누적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응시자수 

대비 합격자수를 급격히 떨어뜨려 시험위주로 로스쿨 교육이 운영되는 것을 부

채질할 것이다. 2013년 이후 합격자 결정방법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은 

법무부가 원칙에 입각하지 못하고 당장 미봉책을 만드는 데 급급했다는 것을 보

여주는 실례다.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에 기초해야 한다. 법무부는 ‘로스쿨 교육’의 본질에도 위배되고, ‘다

양한 법률 서비스 요청’이라는 요구에도 위배되는 정원제 시험방식 도입을 철회

하고, 지금이라도 이를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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